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하루만에 파업
임단협 결렬로 12월24일 4시간 부분파업 … 30회 교섭에도 협상 실패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워크아웃 종료 하루만인 12월24일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는 추가협상의 길을 열어놓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생산 차질에 따른 신뢰 실추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2월23일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집중교섭에 나섰지만 임금인상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

지 못하자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12월24일 오전 7시부터 광주․곡성․평택공장에서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하루 타이어 생산량 7

만5000개의 10% 정도가 생산차질을 빚었다.

노조는 12월29일에도 4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014년 5월 단체교섭을 시작해 7개월동안 30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

지 못했다.

사측은 격려금 200%와 100만원 지급, 임금체계 개선과 반납분을 포함한 15% 임금인상, 상여금 200% 환원,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시행 등을 제안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인상률이 25.6%로 사측 부담액이 918억원에 달한다”며 “타이어기업 1위와 동등한 수

준의 급여 보상을 약속했는데도 노조가 수용하지 않고 과도한 요구를 하며 파업에 들어가 안타깝다”고 말했

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 제시안은 최근 바뀐 임금 체계안에 따른 것으로 워크아웃 기간 동안 삭감된 부분을 반

영하면 실질적인 인상이 높지 않아 조합원들의 기대와 차이가 크다”며 “워크아웃이 종료된 만큼 조합원이 감

내한 고통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규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노조 집행부의 무책임한 파업은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실추해 5년의 기업구

조조정 노력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며 “워크아웃 졸업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

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타이어는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거쳐

12월23일 채권단에 의해 워크아웃 종료가 선언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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